
속량과 풍성한 은혜 

“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

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” (에베소서 1장 7절) 

 

1.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

}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, 예수님은 실행하시며, 성령님은 적용하십니다.  

} 본문(엡 1:7)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 중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합니다. 

} 구원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. 

 

2.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특징 

}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, 곧 죄인입니다. 

} 죄인은 죄악을 행합니다.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, 생각, 행동으로 

가득합니다. 그러므로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.  

 

3. 속량 곧 죄사함 

} 속량의 의미는 ‘속전을 주고 구출함’이며, 노예를 해방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. 

} 죄인은 마귀의 노예입니다.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

속전(값)으로 주시고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.  

} “그의 피”란 구약의 제사를 가리킵니다.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

단번에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 번에 회복시키셨습니다.  

 

4. 그의 은혜의 풍성함 

} 구원 얻은 일에 대하여 사람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.  

} 그러므로 이 일은 작은 은혜가 아닌 “풍성한 은혜”입니다.  


